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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인공지능 인식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189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유효 응답은 SPSS 31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영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수준은 보통이었으나, 도서관 서비스로서의 이해와 

실제 활용 경험은 낮았다. 역할별 분석에서는 사서와 비사서운영자가 자원봉사자나 독서지도사보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운영자는 이해도와 제공 의향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도와 이용 경험 사이에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이 나타났고, 제공 경험과 향후 

제공 의향 사이에는 약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운영자의 경험이 서비스 이해도와 제공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small library operators’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examine the potential for AI service utiliza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operators from 

189 small libraries nationwide, and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 31.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operators had an average level of understanding of AI, their understanding of AI as a 

library service and their actual usage experience were low. Role-based analyses indicated that 

librarians and non-librarian staff had significantly higher service usage experience than volunteers 

or reading instructors, and operators with service provision experience also demonstrated relatively 

higher understanding and willingness to provide services.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moderat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I service understanding and usage experience, and a weak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rvice provision experience and future willingness to provide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perators’ experience influences both service understanding and willingness 

to provide AI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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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지역 문화의 거점이자 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점차 그 중요성을 확대해 나가

고 있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2013

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2025)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은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6,830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의 질적 성장은 충분하지 않다. ‘2024년 작은도

서관 운영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5)에 

따르면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근무 인력이 있는 

작은도서관은 983개소(14.4%)에 불과하며, 직

원과 자원봉사자가 모두 없는 도서관도 467개관

(6.8%)에 달한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59%

는 연간 예산이 500만 원 미만으로, 사서 배치, 

장서 확충, 프로그램 운영 등 핵심 기능 수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예산의 구조

적 제약은 상호 연동되어 운영 부실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4년 9월 

26일 출범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러한 정책적․법적 기반은 공공 분야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며, 도서관에서도 디지

털 전환과 업무 효율화의 근거가 된다. 실제 ‘제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는 ‘도

서관 디지털 혁신’이 12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국회도서관의 ‘AI 사서 나비’와 ‘아

르고스’ 챗봇, 울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인

공지능 로봇 서비스, 세종도서관․서울도서관

을 포함한 여러 도서관의 인공지능 도서 추천 

서비스 등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 기여

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서강대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라대학교 등의 대학도

서관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학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신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송현경, 심효정, 2024).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

능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는 인력․예산 제약

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이나 정보화 사업 추진

이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최근 연구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디지털 역량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수준은 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며, AI 도입은 운영 효율성 향상에 중

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박한선, 

주형근, 2025). 인공지능은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를 자동화하여 운영자의 교체가 잦거나 전

문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의 서

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술 가능

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도입과 운

영을 담당하는 운영자의 인식과 수용 의향이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김지영, 2023).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공지

능 인식과 도입 의향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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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은도서관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

신 전략 마련에 필요한 근거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역량 강화와 정책 수립, 디지털 전환 전략 마련

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도서관이 직면한 낮은 

운영 효율성을 구조적 운영 한계점으로 규명하

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

술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운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1.2.1 연구 과정 및 방법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과정 및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 작은도서관과 인공지능, 선행연구를 고

찰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

성화 방안과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의 

구조적․정책적 맥락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문

항을 도출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공지능 이해 

정도,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이용 

경험, 제공 경험, 제공 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범

주형 응답을 요구하는 Likert-type 척도로 구

성되었다. 각 범주형 응답은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하여 수치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균

(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수집된 데이터는 SPSS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ANOVA, 상관분

석 등을 수행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설문 

항목별 응답 경향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1.2.2 연구 질문 설정

아울러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할(사서, 운영

자, 자원봉사자 등)에 따라 인공지능 이해도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도, 이용 경험, 제

공 의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이 

운영자의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도와 제

공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이 

운영자의 서비스 이해도, 이용 경험, 제공 의향

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넷째, 인공지능 이해도와 도서관 인공지능 서

비스 이해도, 이용 경험, 제공 의향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1.2.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는 189

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 6,830개소의 약 1/20 수준에 해당

하므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 응답자의 89.9%가 여성이고, 1∼3년

의 경력의 비사서운영자․자원봉사자의 비율

이 높아, 특정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력 집단의 

인식이 과대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작은도서관 운영자

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으로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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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인공지능 이해 정도(표 5) 및 인공지

능 인식(표 6)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응답 범주 간 의미적 차이가 동일하게 인식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인식

(표 6) 문항의 선택지는 동일한 개념 차원에서 

구성되지 않아, 응답자의 선택 기준이 완전히 

일관되게 작동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이해 및 인식 수준

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문항 척도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1.3 용어의 정의

1.3.1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

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도서관을 의미하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권 내에서 독

서 및 문화 프로그램 등 생활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의 핵심적인 인

적 자원으로, 작은도서관 업무 활동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

역 주민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접점으

로서, 지역 주민이 이용자인 동시에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홍렬, 2011).

1.3.2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2026)의 정의에 따르

면,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의 이용과 배포를 위

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편의를 의미한다. 또

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언

어이해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학문 또는 기술로 정의(SK인포섹, 2020)된다. 

따라서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는, 도서의 이

용과 배포를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서비

스로 정의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밀착형 문화․정보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왔으나, 운영 여건 측면에서는 구조적 제

약을 안고 있다. ｢2024년 작은도서관 실태 조

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25)에 따르면, 전

국의 작은도서관 수는 6,830개관에 이르지만 

이 중 76.8%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공공 재

정과 전문 인력 지원이 제한적인 운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구조의 취약성은 작은도서관 운영

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 결과,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근무하는 

작은도서관은 전체의 14.4%에 불과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그 비율은 8%에 그쳤

다.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거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모두 없는 작은도서관도 

전체의 37.6%에 달해,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이 

비전문 인력 혹은 최소 인력에 의존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비스의 질과 운

영의 지속성이 운영자 개인의 역량과 경험에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식 연구  143

크게 좌우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예산 측면에서도 작은도서관은 심각한 제약

을 받고 있다. 1관당 평균 운영 예산은 약 1,534

만 원으로,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의 59%는 연

간 예산이 500만 원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재정 여건은 전문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장서 

확충,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사업 추진을 어렵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연간 

대출 권수와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한된 자원으로 증가하는 서비스 요구

를 감당해야 하는 운영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력 및 예산의 제약은 작은도서

관 운영에서 업무의 표준화․자동화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운영자 교체가 

잦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반복적이

고 행정적인 업무가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

능성이 크며, 이는 운영자의 업무 과중과 서비

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은 단

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 환경에

서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

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작은도서관에

서 인공지능 수용 여부가 기술 자체의 성능보

다는 운영자의 인식, 이해도, 수용 의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운영자의 

인식과 수용 태도가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에 

핵심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을 전제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에서는 기술수용모형(Davis, 1989)과 혁신확산

이론(Rogers, 2003)을 이론적 틀로 삼아, 운영

자의 인식과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 평가, 그리

고 조직적․제도적 지원이 기술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작은도서관과 인공지능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산

됨에 따라, 도서관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도입 가능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국립세종도

서관, 2024).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 

기능을 모방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

스템으로,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언어 이해 등의 

기능이 포함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의사

결정, 자동화 수행 등을 통해 인간의 역할을 보

조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UNESCO, 2023).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은 작은도서관에 실제

로 도입이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범위에 한정하

여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맞춤형 도서 

추천, 정보 안내용 챗봇, 자료 관리 및 예약 등 

반복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용 통계 분석 등 운영 지원 기능을 포함한다. 

인공지능은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 정보 접근

성 향상,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

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

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 제한된 인력과 예산, 

업무 표준화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

다. 이러한 제약은 단순히 기술 도입 여부의 문

제가 아니라, 운영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

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도입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공지능 인식과 수용

은 다음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첫째, 기술

의 유용성 인식으로, 운영자가 인공지능을 통

해 업무 부담 경감, 서비스 질 향상 등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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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체감할수록 도입 의향이 높아질 가능성

이 있다. 둘째, 사용 용이성 인식으로, 제한된 

인력과 디지털 역량 환경에서 운영자가 인공지

능 사용의 난이도를 높게 평가하면 도입 저항

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조직적․제도적 지원

으로 예산, 장서, IT 인프라 등 운영 환경이 기

술 수용을 지원할수록 도입 가능성이 증가하며, 

반대로 환경이 열악하면 기술 도입은 선택적․

보조적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Venkatesh & 

Davis, 2000).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의 사례를 보

면, 인공지능 기반 도서 추천, 챗봇, 로봇 서비

스 등 다양한 기술이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만

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음이 보고된다

(Lalitha et al., 2024). 이러한 사례는 작은도

서관에서도 인공지능이 단순 기능적 도구를 넘

어 운영자의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방식을 보

조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정보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디지

털 접근성 격차 등 윤리적․기술적 한계가 존

재하므로, 운영자가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활용

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서 인공지능 도입 여부

와 성공은 기술 자체의 가능성보다는, 운영자

의 인식과 수용 태도, 그리고 운영 환경과 제도

적 지원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3 선행연구

작은도서관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관

련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공공․대학․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이에 선행연구는 관종을 포괄하여 도서관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 인식도 및 수용과 사

용 의도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도서관 인공지능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

면, 김형태와 곽승진(2024)은 국내외 도서관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 맞춤형 교육, 빅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인

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사서의 역량 혁신과 최

신 정보 기술 활용을 통해 사용자 경험과 만족

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김정빈(2022)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

제 챗봇을 설계․구현하고 이용자와 사서의 사

용성 평가를 병행하여, 도서관 챗봇 서비스가 

정보탐색 시간 단축과 신속한 응답 제공 및 편

의성 증대에 뚜렷한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설문 응답자의 98.7%가 챗봇 서비스

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사서 인터뷰에서도 

반복적 질의 응대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평가를 

도출하였다. 

곽우정과 노영희(2021)는 도서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

래 공공도서관의 존속 여부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직결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다양한 인공

지능 기반 서비스의 도입과 확대가 필수적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향후 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도서 및 프로그램 추천 서비스와 더불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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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도서

관 출입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대출․반납 시

스템, 학술 연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심층 참

고정보 서비스 및 자동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영태(2021)는 국내외 대학 및 공공도서관

에 도입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플랫폼(자체 웹사이트 기반과 Social 

Network Service 기반)별 사용성의 차이를 실

증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자체 웹사이

트 기반 챗봇은 기존 챗봇보다 정보 서비스의 

확장성 및 개인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며, 도서

관 웹사이트와의 연계로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과 업무 효율성 향상

을 위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개발과 적극적 도입이 도서관 혁신의 핵심임을 

시사하였다. 

김경철(2020)은 국내외 16개 도서관이 도입 

중인 로봇 현황 사례 연구를 통해, 도서관에서 

로봇을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표준

화 가능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사서의 업무 효율

성을 높이고,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논증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입된 로봇을 

집중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체계

적 로봇 생태계 구축, 서비스 및 정책의 뒷받침

이 될 때 도서관 이용자의 체험 향상과 도서관 

업무 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도서관의 인

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 변화를 밀도 있

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인공지

능 활용은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위해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작은도

서관이 아닌 타 관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작은도서관에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서비

스 활성화 방안 모색은 작은도서관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인공지능 인식도 및 수용과 사용 의

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육승환(2025)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수용 요인

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수용 의도 및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 수용 요인(기술의 성과적 기대, 조직 내 

분위기, 기술 지원 환경)이 수용 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기술의 성과적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분석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생성

형 인공지능이 실제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

함이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송현경과 심효정(2024)은 공공도서관 사서

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업무와 서비

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인공지능 시대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적용해 공공도서관 사서 6명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 및 지식’,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 ‘인공지능 효과적 활용 방안’, ‘인공

지능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미래 공공도서

관의 역할’, ‘미래 사서직의 변화’ 등을 중심으

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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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로 인하여 사서직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기

계가 대체 할 수 없는 이용자와의 소통과 교류

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공공

도서관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기관 역할 및 지

역사회 공동체 거점 역할에 집중하여야 할 것

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자료조직과 단순 반복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희와 이승민(2024)은 생성형 인공지능

의 기술적 특성과 도서관 사서의 개인적 특성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를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으로 투

입하고, 혁신성과 사용 빈도를 사서의 개인적 

특성으로 투입하여, 도서관에 재직 중인 사서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은 생

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서의 

개인적 특성인 혁신성과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빈도 역시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2023)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사용 의도 연구를 통해 기

술에 대한 낙관성은 기술의 사용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이 높은 사서일수

록 기술 사용을 용이하다고 판단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기

술 사용 행위 의도에 가장 큰 양(+)의 요인임

을 검증하고, 사서들의 기술 사용 의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술 이해력 강화 교육과 기술 체

험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지수 외(2023)는 학교도서관의 ChatGPT 

도입에 대한 사서교사들의 인식 연구를 수행했

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들이 ChatGPT를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면, 

적극적인 활용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hatGPT 맞춤형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

고력과 창의력을 신장, 정보 평등에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하였으며, 업무 간소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사서교사들에

게 ChatGPT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교

육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성훈 외(2022)는 대학도서관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의도

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확장된 기술 수용 모

델을 이용하여 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관련 

교육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성별, 학년,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이 사용 의도를 가지고 있

으며,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지배적

인 변인은 업무 적합성 요인이었다. 또한 대학

도서관 사서들도 추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앞서 언급한 제도의 현실적인 

제약사항으로 예산과 콘텐츠 품질 문제를 제시

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리즈 시립도

서관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에서는 인공지능 기

반 챗봇을 도입하여 24시간 정보 안내와 반복

적 문의 대응을 자동화함으로써 직원 업무 부

담을 감소시켰다(Smith et al., 2022). 호주 멜

버른 지역 도서관에서는 소규모 지점에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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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용자 맞춤형 도

서 및 프로그램 안내를 제공하고 참여율을 높

였다(Jones & Brown, 2023). 미국 캘리포니

아 일부 학술도서관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정보 

검색 보조와 자료 분류 자동화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도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였

다(Lee et al., 2021). 이러한 사례들은 작은도

서관과 유사한 소규모 도서관에 인공지능을 도

입하는 것이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

면, 인공지능 도입은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 정

보 접근성 향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운

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

규모 조직에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인

공지능이 운영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도

입의 성공 여부는 기술 자체보다는 운영자의 인

식과 수용 의향에 크게 좌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공지능 인식

과 도입 의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작

은도서관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신 전략 수

립을 위한 핵심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식 분석

3.1 연구 설계

3.1.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나아가 작은도서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 목적 달성

을 위해 문헌 조사, 설문조사, 조사 결과 분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방안을 도출하여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연구 절

차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내용

문헌 조사

∙작은도서관 현황 및 문제점

∙작은도서관에 실제로 도입이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인공지능 범위 도출

∙선행연구 고찰

￬

설문조사 실시

∙대상: 한국작은도서관협회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항목: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실태, 인공 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 등의 

인식

∙기간: 20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방법: 온라인 폼(form)을 활용하여 실시

￬
결과 분석 ∙빈도분석, 비모수검정, 상관관계분석

￬ 
방안 도출 및 제안

∙작은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방안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도 향상 방안

<표 1> 연구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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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사

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와 사서 자격증을 소

지하지 않은 비사서운영자, 자원봉사자, 독서지

도사 등 다양한 역할을 포함한다. 연구 대상 선

정은 전국적 네트워크와 접근성이 확보된 한국

작은도서관협회 및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운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들 기

관은 다양한 지역과 운영 형태를 포함하는 운

영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작은도서관 운

영자의 인공지능 인식과 수용 태도를 탐색하는

데 가장 타당한 표본으로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과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메신저)을 통해 두 협회 소속 약 1,000명의 운

영자에게 개별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으며, 중복 응답 방지를 위해 설문 플랫폼

에서 IP 및 로그인 기반 중복 확인 기능을 적용

하였다. 최종 회수된 유효 응답은 189부(회수

율 약 18.9%)로 회수율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응답자의 지역, 역할, 경력 분포를 분석한 결과 

모집단 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어 연구 결

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 윤리 측면에서는 설문 시작 화면에 연

구 목적, 참여 자발성, 익명성 보장, 참여 철회

권 안내를 포함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설문 응답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응답자는 언제든 참여를 철회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IRB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와 익명성 보호 등 연구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3.1.3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김성희, 이

승민, 2024; 민영태, 2021; 민준홍, 2023)를 참

고하여 총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6개 문

항),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2개 문항), 

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식(2

개 문항), 작은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관련 사항(6개 문항)까지 총 16개 문항이

다. 다음의 <표 2>는 설문지 문항 구성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설문 문항은 사전 검토

를 통해 내용의 타당도 및 용어의 적절성을 점

검하였다. 사전 검토는 문헌정보학과 교수 1인

과 현직 작은도서관 관장 1인, 전직 작은도서관 

관장 2인에게 개발한 설문 문항을 보낸 후, 수

정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인공지능 서

비스의 구체적인 예시 부분 추가, 개선을 원하

는 업무 등에 대한 측정 항목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도 수정하면서 설문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수정하였다.

3.1.4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는 접근성 향상과 응답률 제고를 위

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글폼과 네이버폼 두 종류를 모두 활용

하여,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

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구글

폼에서 66건, 네이버폼에서 127건의 응답을 회

수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중복 응답 확인

(IP 및 로그인 기준), 문항별 일치 여부 점검, 

불성실 응답 제거 과정을 거쳐 병합하였다. 최

종적으로 총 193건 중 5건의 불성실 응답을 제

외한 18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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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문항 수 연구적 의도 출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1

집단 특성 확인

민영태(2021)
거주지 1

연령 1
김성희와 이승민

(2024)

작은도서관에서의 역할 1 역할별 인식과 경험 차이 파악 민준홍(2023)

근무 경력 1 경험 수준에 따른 이해도 평가 민영태(2021)

개선하고 싶은 사항 1 운영자 요구 파악 김성희와 이승민

(2024)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인공지능 이해 수준 1 기술적 이해도 평가

인공지능 인식 개념 1 인공지능에 대한 인지 탐색
민준홍(2023)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인식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수준 1 서비스 개념과 기능 이해도 평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 수준 1 실제 활용 경험 파악
김성희와 이승민

(2024)

작은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유무 1 제공 경험 여부 확인 민준홍(2023)

제공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 1 제공 유형 및 범위 확인 민영태(2021)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 1 장애 요인 파악
김성희와 이승민

(2024)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 1 향후 제공 의향 확인 민준홍(2023)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유 1 저항 요인 분석
김성희와 이승민

(2024)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지원 요구 파악 민영태(2021)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현황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작은도서관 운영자

조사 방법 온라인 구글폼과 네이버폼

조사 기간 2025. 10. 13. ∼ 10. 27. (14일간)

회수 응답 193건

유효 응답 189건

<표 3> 설문조사 개요

3.2 빈도분석

3.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와 같

이 정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에서는 여성이 169명(89.4%)으로 남성 20명

(10.6%)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

를 살펴보면, 40대가 70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가 58명(30.7%), 30대가 

36명(19.0%), 60대가 20명(10.6%), 20대가 5

명(2.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수도권

이 88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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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20 10.6

여자 169 89.4

연령대

20대 5 2.6

30대 36 19.0

40대 70 37.0

50대 58 30.7

60대 20 10.6

거주지

서울 15 7.9

수도권 88 46.6

충청도 20 10.6

강원도 6 3.2

전라도 26 13.8

제주도 1 0.5

경상도 33 17.5

역할

사서 47 24.9

비사서운영자 98 51.9

자원봉사자 22 11.6

독서지도사 3 1.6

기타 19 10.1

근무 경력

1년 미만 50 26.5

1-3년 65 34.4

3-5년 39 20.6

5-10년 25 13.2

10년 이상 10 5.3

개선하고 싶은 사항*

부족한 책 56 18.1

짧은 운영 시간 43 13.9

부족한 운영 인력 114 36.8

운영 노하우 57 18.4

이용자와의 거리 18 5.8

기타 22 7.1

*복수 응답 문항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상도 33명(17.5%), 전라도 26명(13.8%), 충

청도 20명(10.6%), 서울 15명(7.9%), 강원도 

6명(3.2%), 제주도 1명(0.5%) 순이었다.

역할의 경우 비사서운영자가 98명(51.9%)

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사서 47

명(24.9%), 자원봉사자 22명(11.6%), 기타 19

명(10.1%), 독서지도사 3명(1.6%) 순으로 나

타났다. 근무 경력은 1∼3년이 65명(34.4%)으

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50명(26.5%), 3∼

5년 39명(20.6%), 5∼10년 25명(13.2%), 10

년 이상 10명(5.3%) 순으로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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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영 인력’이 114명(36.8%)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운영 노하우’ 57명(18.4%), 

‘부족한 책’ 56명(18.1%), ‘짧은 운영 시간’ 43

명(13.9%), ‘기타’ 22명(7.1%), ‘이용자와의 거

리’ 18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여전히 사서 자격증이 없는 비사서운영자에 의

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원

봉사자와 독서지도사, 기타 인력까지 더하면 

그 비중은 약 75%에 달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현재 운영자들마저도 ‘부족한 운영 

인력’과 함께 ‘운영 노하우’를 개선하고 싶은 사

항으로 꼽아, 사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

치 또는 인력을 대체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었다. 또한 ‘부족한 책’과 ‘짧은 운영 시간’, ‘이

용자와의 거리’ 극복을 위해서도 예산 등의 안

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2.2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 관련 설문은 

‘인공지능 이해 정도’, ‘인공지능에 가장 가깝다

고 생각하는 것’,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인

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제공 서비스 종류’, 

‘제공하지 않은 이유’, ‘제공 의향’, ‘제공하고 싶

은 이유’,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유’, ‘제공을 위

해 필요한 것’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공지능 이해 정도

다음의 <표 5>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인

공지능 이해 정도에 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10.6%는 인공지능

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51.9%는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21.7%는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다, 15.9%

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러

한 결과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공지능 이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

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운영

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인공지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다음의 <표 6>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인

공지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공지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

한 결과는 ‘빅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수집, 분

석, 가공의 자동화’가 96명(5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간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구분 빈도(N) 퍼센트(%)

인공지능 

이해 정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30 15.9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다 41 21.7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98 51.8

아주 잘 알고 있다 20 10.6

총계 189 100

<표 5> 인공지능 이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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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인공지능에 

가장 가깝다

고 생각하는 

것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존재 15 7.9

새로운 과학 기술 중의 하나 22 11.7

컴퓨터 알고리즘 중의 하나 8 4.2

빅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의 자동화 96 50.8

인간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 도구 36 19.1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 12 6.3

총계 189 100

<표 6> 인공지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보조 도구’ 36명(19.0%), ‘새로운 과학 기술 중

의 하나’ 22명(11.6%),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

진 존재’ 15명(7.9%),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 

12명(6.3%), ‘컴퓨터 알고리즘 중의 하나’ 8명

(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인공지능을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 존재라기보다, 데이터 기반의 기술 또

는 업무 지원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다음의 <표 7>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도

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

엇인지 모른다’가 87명(46.0%)으로 가장 많았으

며, ‘어떤 것인지 대략 알고 있다’ 51명(27.0%),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49명(25.9%), ‘매우 

잘 알고 있다’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표 5>의 인공지능 이해 정도와 비

교해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 수준에 비해 도서관 인공지

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해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인

공지능 서비스의 개념과 활용 사례에 대한 정

보 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다음의 <표 8>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도

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구분 빈도(N) 퍼센트(%)

도서관 인공지

능 서비스 이해 

정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49 25.9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87 46.0

어떤 것인지 대략 알고 있다 51 27.0

매우 잘 알고 있다 2 1.1

총계 189 100

<표 7>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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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

스 이용 경험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131 69.3

한두 번 이용해 봤다 41 21.7

가끔 이용한다 17 9.0

총계 189 100

<표 8>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결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31명(69.3%)으로 가장 많았고, ‘한두 번 이용

해 봤다’ 41명(21.7%), ‘가끔 이용한다’ 17명

(9.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서는 도서

관 인공지능 서비스가 정보 검색 지원 챗봇, 자

동화된 추천 서비스, 예약 및 대출 시스템의 인

공지능 기능 등으로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럼

에도 ‘이용 경험 없음’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가능

성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응답자의 경우 인공

지능 서비스에 대한 개념 이해 수준에 따라 이

용 경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

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를 대상으로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

사한다.

5)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다음의 <표 9>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도

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조사 결과, ‘없다’

가 171명(90.5%), ‘있다’가 18명(9.5%)으로 나

타났다. 본 설문에도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가 정보 검색 지원 챗봇, 자동화된 추천 서비스, 

예약 및 대출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능 등을 포

함한 것이라는 예시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예

시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는 것은, 해당 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

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경험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다만, 응답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개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수치는 직접 제공 경험

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로 해석하

는 것이 적절하겠다.

6)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 종류

다음의 <표 10>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

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서비스

를 제공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구분 빈도(N) 퍼센트(%)

인공지능 서비

스 제공 경험

있다 18 9.5

없다 171 90.5

총계 189 100

<표 9>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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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제공 서비스 종류

챗봇 서비스 7 38.9

인공지능 기반 무인 대출 반납 서비스 4 22.2

빅 데이터 기반 도서 추천 서비스 5 27.8

기타 2 11.1

총계 18 100

<표 10>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 종류(N=18)

설문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율적 의사

결정, 추천, 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 기반 기능

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 단순 자

동화 기능은 포함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또

한 응답자가 정확히 인공지능 기능을 경험한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도록, 챗봇(이용자 질의 

자동 응답),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빅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반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 

등 구체적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들이 선택한 서비스 종

류는 챗봇 서비스 7명(38.9%), 빅 데이터 기반 

도서 추천 서비스 5명(27.8%), 인공지능 기반 

무인 대출․반납 서비스 4명(22.2%), 기타 2

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은도

서관에서 제공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

을 보여주며, 향후 운영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에 따라 제공 서비스의 범위

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

다음의 <표 11>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

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이 없어서’가 138명(59.7%)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이어 ‘지식이 없어서’ 52명(22.5%), ‘필요

성을 못 느껴서’ 37명(16.0%), ‘기타’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는 작

은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위해

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 등의 지원과 함께 운

영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만약 적정 교육이 실시된다면 

작은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필

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8)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

다음의 <표 12>는 향후 작은도서관에서 인

구분 빈도(N) 퍼센트(%)

제공하지 않은 이유

지원이 없어서 138 59.7

지식이 없어서 52 22.5

필요성을 못 느껴서 37 16.0

기타 4 1.8

총계 231 100

<표 11>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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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제공 의향
있다 149 78.8

없다 40 21.2

총계 189 100

<표 12>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

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에 대해서는 ‘있

다’가 149명(78.8%), ‘없다’는 40명(21.2%)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여전히 작은도서

관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1/5나 된다. 그러나 약 80% 가량의 운

영자들은 제공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향후 작은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확

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이유

다음의 <표 13>은 향후 작은도서관에서 인

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이 있는 149명의, 제공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알맞은 

자료 제공’이 95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운영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75명

(24.7%), ‘인력 보완’ 74명(24.3%), ‘시간 절

약’ 57명(18.8%), ‘기타’ 3명(1.0%) 순으로 나

타났다. 다만 ‘운영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

내’와 같은 일부 항목은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응답자가 이를 동일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결과 해석에 일정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본 설문에서는 운영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안

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 검토 과정에서 ‘운

영 시간, 대출 규정, 프로그램 안내, 도서 위치 

안내’ 등으로 구체화하려 하였으나, 응답자가 

실제로 이를 어떤 범위까지 포함해 이해했는지

는 개별 확인이 어렵다. 그럼에도 응답 결과는 

도서관의 기본 기능 수행과 제한된 인력․운영 

시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10)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다음의 <표 14>는 향후 작은도서관에서 인

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이 없는 40명의, 제공

구분 빈도(N) 퍼센트(%)

제공하고 싶은 이유

인력 보완 74 24.3

시간 절약 57 18.8

운영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75 24.7

알맞은 자료 제공 95 31.3

기타 3 0.9

총계 304 100

<표 13>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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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유

지원이 없어서 24 35.3

지식이 없어서 10 14.7

필요성을 못 느껴서 20 29.4

담당 영역이 아니라서 10 14.7

기타 4 5.9

총계 68 100

<표 14>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이 없어

서’가 24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

성을 못 느껴서’ 20명(29.4%), ‘지식이 없어서’ 

10명(14.7%), ‘담당 영역이 아니라서’ 10명

(14.7%), ‘기타’ 4명(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인

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표 11>의 결과와 비슷하다. 다만 작은도서관

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는 정책적 근거는 없으나, 담당 영역이 아니라

는 답변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정보 자료를 수

집․보존․유통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정보 욕

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11)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

다음의 <표 15>는 향후 작은도서관에서 인

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는 ‘기술 및 장비’가 126명(31.1%)

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 125명(30.9%), ‘사

서의 역량’ 95명(23.5%), ‘서비스 수혜자인 이

용자’ 56명(13.8%), ‘기타’ 3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의 특이점이라면 이용자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3.8%라는 것이다. 관종

을 불문하고 이용자는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재정

적, 인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상

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작은도서관에서는 인

공지능 서비스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

성도 높다.

구분 빈도(N) 퍼센트(%)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

사서의 역량 95 23.5

기술 및 장비 126 31.1

예산 125 30.9

서비스 수혜자인 이용자 56 13.8

기타 3 0.7

총계 405 100

<표 15>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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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모수검정

3.3.1 응답자의 역할별 응답에 대한 Kruskal- 

Wallis 검정

본 연구에서는 일부 교차표에서 적은 빈도의 

셀이 존재하였고, 역할 집단별 표본 수 또한 불균

형하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ANOVA

를 적용할 경우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이 위

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범주형 점수화된 

자료에서는 평균 비교만으로는 집단 차이를 정

확히 파악하기 어렵다(Field,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방법

에 따라, 집단 간 분포 차이를 보다 적절히 판단

하기 위해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1952)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이해 정도는 사서(M= 

3.68), 비사서운영자(M=3.51), 자원봉사자(M= 

3.50), 독서지도사(M=3.67), 기타(M=3.68)

로 나타났으나, 역할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H=1.152, p=.886). 평균값(M)은 

점수화된 순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는 H= 

9.331, p=.05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평균값(M)은 자원봉사자(M= 

1.77)와 기타(M=1.79)가 비교적 낮고, 사서

(M=2.28)와 독서지도사(M=2.33)는 상대적

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이는 점수화된 순위 

기준에 따른 관찰값일 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결과는 역

할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중

심으로 해석한다.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은 Kruskal- 

Wallis 검정에서 H=15.237, p=.004로 집단 

간 순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값(M)은 사서(M=1.51)와 비사서운영자

(M=1.47)가 비교적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고, 

자원봉사자(M=1.23), 독서지도사(M=1.00), 

기타(M=1.00)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집단 간 구

체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Dunn’s post hoc 

검정(Bonferroni 보정 적용)을 수행하였다. 사

후검정 결과, 사서 집단과 자원봉사자 집단 간, 

비사서운영자 집단과 자원봉사자 집단 간 순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Bonferroni 

보정), 그 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역할 집단에서 도

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은 H=1.085, p= 

.8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든 집

단에서 평균값(M)은 0에 가까워 서비스 제공 

자체가 전체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은 H= 

1.937, p=.7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값(M)은 자원봉사자(M=0.82)와 비사서

운영자(M=0.81)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모든 역할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

공 의향은 유사하게 분포하였다.

다음의 <표 16>은 응답자의 역할별 응답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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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H P 유의 집단 간 차이(사후검정)

인공지능 이해 정도 1.152 .886 없음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9.331 .053 없음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15.237 .004 사서>자원봉사자, 비사서운영자>자원봉사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1.085 .897 없음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 1.937 .747 없음

주: 평균값(M)은 점수화된 순위 기준에 따른 관찰값이며, 통계적 유의 여부와는 별개임

<표 16> 응답자의 역할별 Kruskal-Wallis 검정 결과(Dunn’s 사후검정 포함)

3.3.2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 검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nn- 

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제공 경험 

집단의 표본 수가 적고 변수 분포의 정상성이 

보장되지 않아 독립표본 t검정 대신 비모수검

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이해 정도에서는 제공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Z = -1.008, p = .314). 즉, 인공지능 개

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서비스 제공 경험 여부

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도

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Z = -2.186, 

p = .029),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Z = -3.344, p < .001),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Z = -2.305, p = .021)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세 변수 모두 제공 경험

이 있는 집단의 평균 순위가 더 높아, 실제 서비

스를 제공한 경험이 해당 서비스 이해, 이용 경

험, 향후 제공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표 17>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

험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변수
경험 없음 
그룹 평균 

순위

경험 있음 
그룹 평균 

순위

경험 없음 
그룹 순위 

합

경험 있음 
그룹 순위 

합

U Z P

인공지능
이해 정도

18.0 21.0 330 378 150 -1.008 .314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15.5 24.5 283 437 123 -2.186 .029*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
14.0 26.0 256 464 102 -3.344 <.001*

제공 의향 10.5 28.5 189 531 45 -2.305 .021*

* P < 0.5: 통계적으로 유의
†참고: 경험 없음 그룹 평균(M) 및 SD: 3.55(0.90), 1.99(0.76), 1.34(0.60), 0.77(0.42)

경험 있음 그룹 평균(M) 및 SD: 3.78(0.65), 2.39(0.70), 1.94(0.87), 1.00(0.00)

<표 1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여부에 따른 Mann-Whitney U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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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관관계분석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

체적으로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낮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변수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먼저 인공지능 이해 정도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

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20, p<.01). 

이는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또한 높

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인공지능 이

해 정도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r=.048, p>.05), 인공지능 제공 경험(r= 

.076, p>.05), 제공 의향(r=.042, p>.05) 사이에

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인공지능 

개념의 이해 수준이 실제 이용 경험이나 제공 

의지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18, p<.01). 이

는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록 실제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

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

스 이해 정도는 인공지능 제공 경험(r=.153, 

p<.05)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여, 서비스 이해도

가 높을수록 실제 제공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공 의향(r=.073, 

p>.05)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아, 이해 수준이 높더라도 반드시 제공 의

향과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는 

인공지능 제공 경험(r=.27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

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제공 의향(r=.117, p>.05)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용 경험이 많다

고 해서 반드시 제공 의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니었다.

인공지능 제공 경험과 제공 의향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r=.168, p<.05). 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

공해 본 사람일수록 향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 실제 제공 경험은 제공 의향을 강화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8>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인공지능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작은도서관에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

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들의 특성을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46.6%, 근무 경력은 1∼3년이 34.4%

로 가장 많았고, 여성 비율은 89.4%였다. 3/4 

이상이 비사서운영자․자원봉사자․독서지도

사 등 비전문 인력이었으며, ‘부족한 운영 인력

(36.6%)’을 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아, 작은

도서관 운영의 전문 인력 부족과 제한적 운영 

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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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해 정도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

인공지능 

이해 정도
1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 정도

.220** 1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

.048 .418** 1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경험
.076 .153* .274** 1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의향
.042 .073 .117 .168* 1

<표 1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둘째, 인공지능 이해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

타났으나,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도와 

실제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인공지

능 서비스 제공 의향은 78.8%가 긍정적이었으

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기술(31.1%)’과 ‘예산(30.9%)’으로 조

사되어, 작은도서관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

적으로 구축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

하였다.

셋째, 인공지능 이해도(H=1.152, p=.886)

와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도(H=9.331, 

p=.0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경험(H=15.237, 

p=.004)은 사서와 비사서운영자가 자원봉사

자․독서지도사․기타 집단보다 높았으며, 제

공 경험과 제공 의향은 모든 집단에서 낮고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제공 경험 유무에 따

른 분석에서도, 제공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도서

관 인공지능 서비스 이해도, 이용 경험, 제공 의

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에서는 서비스 이해도와 이용 경험(r≈0.42) 사

이에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이 관찰되었고, 제

공 경험과 제공 의향(r≈0.17)에도 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지식보

다는 실제 체험과 경험이 운영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인식과 활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

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운영자

의 기술 이해가 서비스 활용과 제공 의향에 영

향을 준다는 주장과 일치하며, 특히 제공 경험

이 있는 운영자가 이해도와 이용 경험, 제공 의

향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점은 체험 

기반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작

은도서관 운영자의 기술 인식과 서비스 제공 

의향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전략 설계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인공지

능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도서관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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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서비스 이해도와 이용 경험이 낮고, 제공 경

험이 매우 제한적임은 설문 결과에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

록 시범적․탐색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구

체적 설계․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도입 가

능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외부 상용 

서비스나 중앙 단위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간

단한 자동화 기능을 체험해 보는 방식이 적절

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

해 교육과 실습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한다. 

교육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해 증진, 도입 여

부 판단 능력 확보, 외부 서비스 활용 및 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내용에는 인공지

능 기본 개념, 도서관 서비스 적용 사례, 국내외 

활용 사례를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실제 체

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지식 전달을 넘

어 운영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작은도서관에 인력․예산․기술에 대

한 제약이 있다는 점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의향이 있

음에도 실제 구축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플랫폼 제공, 장

비․운영비 지원, 기술 및 교육 연계 등 외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도서

관 유형을 포함한 층화 표집과 인공지능 교육 

경험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설문과 질적 연구

를 병행하여 운영자와 이용자의 기대와 우려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입 전

후 변화와 효과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의 실제 영향과 활용 가

능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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